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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동차 희토류 사용 감축
새로운 유형의 전기엔진 개발 … 자원․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일본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s)가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도 절감할 새로운 유형의 전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도요타의 폴 놀라스코 대변인은 “도요타가 자원과 비용의 절감을 모색해 왔다”면서 관련 신기술의 전기모터

를 실용화하면 중국산 희토류 의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사실상

희토류 수출중단 카드를 행사하고 생산도 줄여 가격 폭등을 유발하면서 일본기업들에 쇼크를 안겨준 바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개발에 주력해 온 도요타는 2012년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완전 전기자동차(EV)

출시에 돌입하는 한편 미국의 고사양 전기자동차 메이커 테슬라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공동 개발도 추진

하고 있어 희토률 사용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직은 전기자동차 생산량이 적어 희토류 부족으로 인한 위험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생산이 본격화하면 상

황은 급격히 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즈호 투자증권도 중국을 둘러싼 교역상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첨단제품을 생산기업들이 도요타와 마찬

가지로 기술 개발 등의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매장량의 30%를 점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할당량은 2010년 2만4280톤으로 전년대비 30% 감소

했다.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저가의 중국산 공급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들어 채굴을 중단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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